
시키보 제품 제1사업부 - 편포ㆍ컷소 제품 부문 증수 

시키보의 편포 및 컷소(cut-sew)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제1사업

부의 2004년 9월기 중간 결산은 판매고가 2003년 동기와 비교하여 5%가 증

가함으로써 그 동안 계속되던 감수(減收)에서 증수(增收)로 바뀌었다. 

경상 이익은 아직 약간의 적자가 남아 있기는 하나 대폭 개선되었다. 제품 

제1사업부에서는 “판매고는 증수의 바탕이 튼튼하여 걱정은 안한다. 2005년

도에는 경상 이익도 흑자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하고, 제품 사업, 횡편, 니트

사 등의 개발력, 수출 비즈니스를 강화할 것이다. 

2003년의 판매고 중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였으나, 2004년 상반

기에는 36%로 올랐다. 제품 사업은 2004년 4월의 기구 개혁으로 사업의 일

부를 제품 제2사업부로 넘겼지만 하류(down-stream)에의 제안 기획과 소재 개

발 면에서 사업 추진이 잘 되어 증수에 큰 몫을 하였다. 제품 제1사업부에서

는 제품 사업에 대하여 시작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며, 그 동안 고객 개척에 주력하였었는데, 앞으로는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전하고 있는 텍스타일 사업은 연속 실켓사 “피스코”의 편포 판매 전략을 

수정하여 다시 짜고, 일본 내 마켓의 판매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매사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으나 홀 가먼트(whole garment) 횡편기용을 

염두에 두고 생산한 니트사를 “시마세이키(島精機)제작소”와 공동으로 개발

하고 2005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매사의 중심은 면 소재이며 트리



아세테이트 “소아론”을 심으로 한 “치코리노”, 아크릴 장섬유 “실파론”을 심

으로 한 “트리페라” 등의 복합 소재도 다양하게 개발할 것이다. 

이제까지 수출은 거의 안 하였는데, 2005년 봄에 상하이에 설립할 예정인 

판매 자회사의 역할이나 활동 영역 등을 활용하여, 횡편용 원사나 컷소 생지 

등의 수출을 넓혀나갈 것이다. ♣ 


